
67장 –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

(1)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
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 

(2)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
큰 우레 소리로 주 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

(3)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
그 힘찬 명령에 터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

(4) 질그릇 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
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멘 

314장 –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

(1)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
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

(2) 이 전엔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
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

(3)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 일세 
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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오늘의 말씀  <시 126:1~6>

1)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
다 
2) 그 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
그 때에 뭇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
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
3)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
4)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
5)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
6)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
돌아오리로다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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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,
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시며,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
감사합니다. 수없는 도전과 때론 좌절의 어둔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소망의 근원이
신 하나님을 알고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. 
눈물을 흘리는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참된 소망을 깨닫게 하시고, 씨를 뿌리
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. 주님이 허락하실 구원의 날을 도리어 고대하며 소망 
없는 영혼들을 일깨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.  

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,
131년의 긴 역사 동안 새문안 교회를 주님 뜻으로 세워주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
사드립니다.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으며,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온전히 
서게 하옵소서. 새 성전 건축의 전 과정을 지켜주셔서 안전사고 없이 완공의 날까
지 이르게 하시며, 온 성도 한 마음 안에서 주님 전을 세워가게 하옵소서. 이상학 
담임목사님을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시며, 날마다 생명의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. 
성령 충만의 삶으로 이끄셔서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게 하옵소서. 

이 땅의 주인되신 하나님,
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주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. 자신의 이해관
계를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직무를 감
당하게 하옵소서.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경제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
로 온 국민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옵소서.
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
옵소서. 소명 주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생명의 말씀을 즐거이 전하게 하옵소
서.  
병상 중에서 긴 시간 고통받는 환우들과 힘겨운 항암치료에 임하는 성도들을 기억
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. 회복의 은혜를 더하셔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는 
날을 속히 허락하옵소서. 
오늘도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


